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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뉴스▐ 

 

안팔리는 공공기관 부동산, 용도변경 허용해 매각 촉진  

 

지방 혁신도시 개발 활성화 

1조6,000억 부동산 매각 탄력… 입주기업^대학에 세금 감면도 

정부가 한국전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보유한 토지

와 건물을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함에 따라 매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

망됩니다.  또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혁신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로 했습니다.  공급(이전 공공기관)과 수요(혁신도시 입주기관)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투 트랙 전략’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묶여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전기관 부동산에 대해 도시

계획시설 규제를 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연구시설로 용도가 제한돼 민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국토연구원(안양)^한국식품연구원(성남)^에너지관리공단(용인) 등의 본사 매각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기관 매각 대상 부동산 119개 중 현재까지 57개(48%)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늦어지면서 혁신도시 사옥 신축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10여 개 공공기관은 1,000

억원이 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기관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LH^캠코^농어촌공사 등 매입 

공공기관이 사들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용도 변경 이후 재매각하되 개발이익은 국고(혁신도시 특별

회계)로 환수해 혁신도시 조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매각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매각에 실패해 재입찰할 경우 매각가격을 내릴 수 있고, 매입자

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또는 자산유동화 등 금융기법을 통해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통해 조성되는 1조6,000억원의 자금이 혁신

도시 건설에 조기 투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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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에 세금 감면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도 지원합니다.  이전 공공기

관과 연계 기업, 대학 등이 들어오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을 유치하면 취득세와 재산

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으로 지

정되면 조성원가 이하로 땅을 공급할 수 있어 입주 기업의 토지 매입 부담이 줄어듭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된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조성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500개 기업, 5,000명을 신규 고용해 연간 최대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전 기관이 지분을 출자하거나 PFV를 설립해 직접 보유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전(서울 삼성동)과 대한지적공사(서울 여의도)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사옥이 있

는 일부 공공기관들은 재무개선 목적으로 외부 매각 대신 자체 개발사업 참여를 추진해왔습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담당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실패로 한국철도공사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

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이전 공공기관이 부지를 직접 개발하기보다 당초 계획대로 매각해야 한다

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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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912151

